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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도예가 6인과 함께하는
<도자, 수목원을 담다> 전시 개최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오는 12일부터 30

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관에서 ‘도화원’과 함께하는 ‘도자(陶瓷), 

수목원을 담다’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화원’은 세종에서 활동하는 도예가 6인(김사랑, 김아리, 박소연, 박지

원, 이재용, 홍이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개성 있는 화기(花器) 또

는 조형 작품을 제작한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최근 반려식물 등 식물재배·문화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

아짐에 따라 도예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화병·화분등의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일 계

획이다.

  국립세종수목원 박원순 전시원실장은 “식물과 도예에 관심 있는 국민들

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수

목원·정원 콘텐츠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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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관에 전시될 도예가 이재용 작가의 ‘토기수파문화병과 받침’



                    

2.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관에 전시될 도예가 김사랑 작가의 ‘백묘‘

3.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관에 전시될 도예가 박지원 작가의 ‘흑과백’


